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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정보산업진흥원, 동남권 ICT이노베이션스
퀘어 사업 도입
 김태현 기자  승인 2021.07.29 22:15

인공지능 윤리 교육 운영 
제2의 ‘이루다’ 사태 방지 
4차 산업 신기술 인식 개선

중앙대 김형주 교수의 'AI 윤리교육' 영상 스틸컷. (제공: 부산정보산업진흥원)

부산정보산업진흥원(원장 이인숙)이 시와 ‘동남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’을 통해 인공지능(AI)

윤리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.

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초 국내 AI 챗봇 ‘이루다’ 사태를 통해 AI 윤리 기준 정립·교육의 중요성이 부

각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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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ICT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’은 한국판 뉴딜 핵심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

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.

이번 인공지능 윤리교육 과정은 김형주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교수가 강연하며 김 교수가

직접 커리큘럼 구성과 제작에 참여했다.

교육 콘텐츠는 총 4시간 분량의 영상 콘텐츠로 ▲인문학이 바라본 AI ▲AI윤리를 위한 기초윤리학

▲AI윤리 사례·이슈 ▲AI시대 우리의 모습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.

이번 교육은 AI복합교육 교육생 대상으로 동남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의 하반기 교육과정에

편성돼 운영된다.

동남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신청은 ‘AI배울랑교’ 홈페이지 접속 후 가능하다.

이인숙 원장은 “부산은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을 통해 4차 산업 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

동시에 신기술 역기능 예방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”며 “4차 산업분야의 선도기관으로서 윤리적인

사고력을 갖춘 인공지능·블록체인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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